
채권법 5 



• 특정물채권과 종류 채권 구별실익: 종류채
권은 이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해야 
함. 특정은 채무자에게 조달의무를 덜어주
고 급부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
과발생 

 



•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을 구별할 실익은 
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있음. 지문에 목
적물의 멸실의 사실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
특정물 채권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.  

 



• 민법 제375조 ②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
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
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
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. 그러나 
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이 있으면 그 외의 방
법도 가능하다. 

 



• ->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
때가 언제? 변제제공을 한 때 - 현실제공 
=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분리해
야 함 

 



• 민법 제460조 변제는 채무에 좇은 현실제
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채권자
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
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
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
하면 된다.  

 



• 여기서는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를 중심으
로 살펴본다. 

• (1) 지참채무가 원칙임 : 현실의 제공을 한 
때  

• 다만, 채권자가 수령 거절한 경우에는 구
두제공과 함께 목적물을 분리 지정한 때 
특정 됨 

 



• (2) 추심채무 : 구두의 제공, 즉 변제준비의 
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
로 특정 됨 

• 특정의 효과: 제374조와 제462조 적용  

• 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됨, 제374조
(선관주의의무)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
  으나 이는 급부위험과 별도의 책임 

 



• 쟁점구조 

• 쌍무계약에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, 현실
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 

• 제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
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
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  

 



• 제401조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
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
한 모든 책임이 없다.  

 


